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5(금) ~ 2022.8.11(목)

제공일시 2022 08 19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

담 당 자
문 의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5(금) ~ 2022.8.11(목)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미 기후대응에 480조 투자 신재생시대 열린다
- 미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고 하원통과가 무난하여 기후대응 및 공급망 구축에 10년간 

480조원 자금이 투입됨

-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기후에너지 계획 주요 내용이 정리돼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관련 투자의 
세금공제인 ITC공제 30%를 2032년까지 연장함 특히 미국내 생산제품에 세제혜택을 줌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풍력생산세액공제(OTC)가 2050년까지 연장
되면서, 씨에스윈드와 동국S&C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임

- 이외에도 LG엔솔과 SK온,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도 미국진출 예고 혹은 
확정지어 수혜가 기대되지만,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이 2025년 완공이라 당장 보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2. ‘귀하신 몸’ 된 재생 플라스틱…“재생 원료 안 쓰면 수출 못 해” 비명
- EU에서는 페트병을 만들 때 2025년부터 25% 이상, 2030년부터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써야함

- 벨기에 일부 지자체에선 2025년부터 비닐봉지에 대해 100% 재생원료를 만들도록 했고, 영국은 수입
제품을 포함해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중이 30% 밑도는 포장에 대해 톤당 200파운드 세금을 부과하고, 
미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월 재생원료 의무사용비율을 최소 15%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 재생원료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18~2배 가량 비싸고 안정적으로 확보도 쉽지 않음

- 과거 산업용품, 건설용 제품에서 최근 식품용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도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당분간 수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임

3. EU, 화장품 원료관리 강화… ‘CPNP’ 등록 선택 아닌 필수
- EU가 화장품 원료관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유럽 화장품 인증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을 위한 RP(Responsible 
Person) 지정을 확인해야 함

- 이에 더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함

- 코트라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신제품 준비 전 CPNP 등록 조건에 맞는지 따지고, 
제품 만들면서 등록을 준비하라고 조언함

(머니투데이, 2022.08.09) 최민경 기자

(한겨레, 2022.08.07) 최우리 기자

(팜뉴스, 2022.08.10.) 이권구 기자

제공일시 2022 08 19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816460877783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3750.html#:~:text=%EA%B0%80%EA%B2%A9%EC%9D%B4%20%EB%8D%94%20%EC%A0%80%EB%A0%B4%ED%95%B4%EC%A0%B8%EC%95%BC,%EA%B3%84%EC%86%8D%20%EC%95%8C%EC%95%84%EB%B3%B4%EA%B3%A0%20%EC%9E%88%EB%8B%A4%E2%80%9D%EA%B3%A0%20%EB%B0%9D%ED%98%94%EB%8B%A4.&text=%EC%A3%BC%EB%B0%A9%EA%B8%B0%EA%B5%AC%20%EB%93%B1%20%ED%94%8C%EB%9D%BC%EC%8A%A4%ED%8B%B1%EC%9D%84,%EC%88%98%EC%B6%9C%20%EA%B2%BD%EC%9F%81%EB%A0%A5%EC%97%90%EC%84%9C%20%EB%B0%80%EB%A6%AC%EA%B3%A0%20%EC%9E%88%EB%8B%A4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26


02

(머니투데이, 2022.08.07.) 최민경 기자

(서울경제, 2022.08.08) 우영탁 기자

(이투데이, 2022.08.05.) 박준상 기자

1. 정부, 美 주도 FMC 참여 위한 첫발 뗀다… 8월 중 업계와 간담회 진행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해 만든 녹색기술 거래 협력체인 FMC(First Movers Coalition, 퍼스트 무버 연합) 

참여를 위한 첫발을 뗐음

-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는 8월 중 FMC 참여를 위한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 FMC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8개 주요 분야 기업들이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구매
하기로 약속하고 운영 중임

- 이미 애플, 아마존, 보잉, 에어버스 등 세계적인 기업 상당수가 참여함 그동안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FMC 참여를 꾸준히 검토했음. 기업에선 한화, 현대차, 포스코 등 관련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큼. 
정부는 업계와 간담회 진행 후, 본격적으로 FMC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임

2. 尹 정부 '풍력 확대' 첫 단추, 고정가격입찰로 풍력 시장 커진다
-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가격입찰제가 풍력발전까지 확대될 예정임

- 한국에너지공단은 3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고, 
연내 첫 입찰이 시작됨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REC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전망이 가능해짐

- 풍력터빈업체인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 풍력타워업체인 씨에스윈드와 동국S&C,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업체 삼강엠앤티 등의 국내수주가 늘어날 전망임

- 독일 지멘스가메사는 지난 6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덴마크 베스타스도 지난 3월 씨에스윈드와 국내
합작사를 만드는 등 해외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과 합작사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3. 에너지효율 투자기업 10% 稅혜택 검토…이상훈 에너지공단이사장
-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국내에선 제조업 중심 산업특성과 낮은 전기요금 탓에 에너지 

수요효율화 관심이 너무 없었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34개국 중 31위이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22위임 정부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융자 한도와 보조금의 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음

- 이미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는 프랑스 등에서는 개문냉방, 심야 조명 광고 송출 등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넥타이 매지 않고, 반팔
셔츠 입기, 개문냉방 자제 등 캠페인도 벌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716012024430#:~:text=%ED%98%84%EC%9E%AC%20%ED%83%9C%EC%96%91%EA%B4%91%20%EB%B0%9C%EC%A0%84%EC%97%90%EB%A7%8C,%EC%9D%98%20%EC%88%98%ED%98%9C%EA%B0%80%20%EA%B8%B0%EB%8C%80%EB%90%9C%EB%8B%A4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PW379AP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1056


1. ‘친환경’으로 방향타 꺾는 해운사… 속도 낮추고 연료 바꾼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에너지

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를 도입함에 따라 전 세계 해운업계가 기존 선박을 개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 EEXI는 2013년 이전에 건조된 400톤 이상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는 조치고, CII는 선박 
1년의 1톤 화물, 1해리 운송의 탄소발생량을 집계해 A부터 E까지 5등급을 매기는 제도임 3년 연속 
D등급 혹은 E등급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물류이용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아마존, 이케아, 유니레버, 미쉐린 등은 2040년
까지 탄소배출 제로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만 이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해운사들은 선박운항속도 낮추기, LNG나 수소,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선박 대체하기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선 엔진대신 거대한 날개를 장착한 화물선 ‘오션버드(Oceanbird)’ 프로젝트를 개발
하고 있음

2. 전 세계 수요 폭발에… “리튬 공급난, 2030년까지 계속된다”
- 최근 골드만삭스 등은 리튬 추출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2년 안에 리튬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결국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공급난이 
203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그러나 미국 최대의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의 켄트 마스터스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파이
낸셜타임스(FT)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안정적인 리튬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리튬 
생산업체들의 시스템적인 문제들로 인해 공급난이 7~8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리튬 광산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언급
했음

- 한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인데, 일례로 스텔란티스와 BMW 등이 
올해 리튬 스타트업에 투자했음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주 리튬 생산업체 리벤트에 2억달러를 선불 
결제하기로 했음

3. 100대 기업 여성임원 5%돌파삼성전자 65명으로 가장 많아
- 헤드헌팅전문업체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100대기업 여성임원은 399명으로, 지난해보다 77명

(239%) 늘었고, 100대기업은 지난해 322명으로 여성임원비욜이 처음 5%를 넘어섰음

- 한 명이라도 둔 회사는 70곳에 달한 반면, 주로 조선 및 해운, 철강, 기계 등은 여성 인력과 여성 관리자 
비중이 적었음

- 1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을 가장 많이 둔 기업은 삼성전자였고, CJ제일제당(30명), 네이버(23명), 현대차
(18명), 롯데쇼핑(15명), 아모레퍼시픽(14명), 삼성SDS(13명), LG전자· KT·LG화학(각 10명) 등의 순
이었음

- 사내이사로 이사회 멤버 활약하는 여성임원은 5명인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사 및 채선주 대외·ESG정책 대표, 김소영 CJ제일제당 사내이사, 임상민 대상 전무 등임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국민일보, 2022.08.06) 김지애 기자

(디지털 타임즈, 2022.08.10), 김대성 기자

(한국경제, 2022.08.08.)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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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8086857i


1. 시멘트업계, 올해 환경분야 등 설비투자에 5400억 투입
- 국내 시멘트업계가 올해 추진 중인 설비투자 규모가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약 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680억원을 크게 상회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과 폐플라스틱 처리 등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기조가 쌍용, 한일 등을 
필두로 업계 전반에 확산하면서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2. 친환경이 낳은 산업계 ‘창조적 이종연합’
- 친환경 전환 바람이 이종업계간 협력을 확대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 한화그룹 화학 계열사인 한화임팩트는 최근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이 사업 제휴 협약을 맺어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함

- GS칼텍스와 네슬레코리아는 자원 효율화와 탄소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에 나섰고, 질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이 업무협약을 맺었음

- 탄소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SK에너지, SK어스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GS에너지 
등 국내 6개사가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와 탄소 포집·저장·운송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음

3. 삼성전자, 미국에서 스마트폰 ‘셀프수리’ 지원… 국내 도입은
-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고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삼성전자는 이달 2일부터 미국에서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수리 부품과 
설명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음

- 이에 따라 제품 사용자는 삼성전자 매장과 미국 수리 전문 업체 아이픽싯(iFixit)에서 부품을 구입해 
설명서를 보고 직접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됨

- 애플은 지난 4월부터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용 도구를 대여하는 ‘셀프 서비스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고, 픽셀 시리즈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 구글도 지난 6월 아이픽싯과 손잡고 북미·유럽 지역에서 
순정 부품 판매를 시작했음

- 이처럼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스마트폰 ‘셀프 수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당장은 셀프 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임

4. ‘배터리 강자’ LG에너지솔루션, ESG 환경 부문 1위
- ‘한경ESG’가 실시한 ‘2022 ESG 브랜드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환경 부문 1위(448점)를 차지

했음 2위는 ㈜LG가 차지했으며, SK에코플랜트가 3위, SK에너지가 4위를 차지했음

- 그룹사별로 LG계열사가 10개 중 절반 차지, SK그룹사는 4개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삼성전자는 6위에 
랭크됨

-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해 7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음

- 환경경영(E) 부문에서는 에쓰오일(S-Oil)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 사회책임경영(S) 부문
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한라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으며,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지투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의 등급이 하락했음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헤럴드경제, 2022.08.09.) 서경원 기자

(조선일보, 2022.08.10.) 이기우 기자

(한국경제, 2022.08.10.) 이현주 기자

(이코노믹 리뷰, 2022.08.08) 류소현 기자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09000479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708944?date=202208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62163i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908


러-우 전쟁 대비해 에너지 독립 정책 펼치는 미국과 유럽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제한조치가 이어지자, 전 세계 정부는 에너지 독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함

- 프랑스 정부는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차액계약(CFD)으로 구속력을 받기 전 18개월 동안 직접 시중에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미 경매에 낙찰된 사업은 완료 전에 최대 40%까지 용량을 늘릴 수도 있음

- 차액계약이란 구매자가 자산의 현재 가치와 계약 당시의 가치의 차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계약임. 
만일 계약이 종료할 때의 가격이 최초의 가격보다 높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액을 지불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차액을 지불함. 프랑스 정부는 또한 원자재 비용의 변화를 
차등계약으로 반영할 계획임

- 프랑스 정부는 1만5000명 이상의 참가자들과의 공개 협의에 따라 계획된 올레롱(Oléron) 연안 풍력 
발전의 규모를 2기가와트(GW)로 두 배 늘렸으며,  2050년까지 50개의 풍력 발전소에 40기가와트
(GW)의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세인트 나제르(St. Nazaire)에 위치한 프랑스 최초의 상업용 해상 풍력발전소는 올해 6월부터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미 5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4배로 늘려 
2만 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에는 신품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976만원)의 세금공제가 있지만, 전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전기차 제조사가 최소한 배터리 재료의 
3분의 2를 미국에서 조달하거나 캐나다, 칠레, 호주 등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조달해야 함

- 법 시행을 앞두고 미 광산업체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할 것임. 가이드라인은 핵심 금속인 니켈과 리튬의 두 공급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제외하고, 미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2026년까지 배터리 
재료의 소싱 목표를 80%까지 늘려야 함 

- 2030년 말까지 미국 남동부에 리튬 가공 공장을 지을 계획인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업체인 앨버말
(Albemarle Corp) 대변인은 "배터리 산업이 주로 아시아에서 운영되고 있고 미국내 공급망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건과 시간 일정이 쉽지 않다"고 말함. 세계적인 메이저 
광산업체인 리오 틴토(Rio Tinto)는 미국 유타주와 캐나다에서 정제 및 제련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채굴과 가공에 대한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자동차 분야의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기후법안이 석유산업에 메탄수수료 일부를 면제해 기업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미 의회 조사국의 법안 분석에 따르면, 메탄수수료는 소수의 거대 석유회사와 독립 생산업체들의 배출
량의 약 60%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법안의 검토와 협상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 맨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후법안은 수수료 부과 범위가 석유와 가스산업
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정도에 그쳤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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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가 도입하려고 하는 메탄수수료(methane fee)는 매년 온실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2만
50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적용됨. 메탄수수료는 이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기업에게 2024년부터 
톤당 900달러(117만원)를 부과하고, 2026년에는 톤당 1500달러(195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임

- 환경보호청(EPA)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메탄가스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석유 및 가스 회사와 일정 
기준치 이하로 가스를 판매하는 일부 파이프라인과 시설에도 수수료를 면제함. 미국의 석유·천연
가스 회사들에 유정·가스정, 저장탱크, 처리시설 등에서 메탄이 새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형 메탄 
누출 감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제함. 이 외에도 업계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제거하기 위해 15억 달러(1조
9594억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도 제공함

- 톰 카퍼 상원의원은 "조 맨친 상원의원이 포집한 메탄가스를 처리할 적절한 장비가 없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메탄수수료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웨스턴 환경법 센터(Western 
Environmental Law Center)의 전무이사인 에릭 슐렌커 굳리치(Erik Schlenker-Goodrich)는 "소규모 
배출자에 대한 메탄수수료의 면제가 문제"라고 밝힘


